
LG디스플레이, LCD 신규투자 감축

LG디스플레이는 2012년 상반기 이후 투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은 10월20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강당에서 열린 3/4분기 영업실적 설명회에서

“2012년 상반기 이후 LCD(Liquid Crystal Display) 분야에 신규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영업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금 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 2012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투자 관련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투자액에 대해서는 장비 입고를 기준으로 2조원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12년 2/4분기 이후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12년부터 본격 출시되는 초슬림 디

자인 제품 등 차별화 제품들이 수요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12년 2/4분기 말에서 3/4분기 초에 출시될

것”이라며 “OLED TV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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